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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개성대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외로 보내서 일하게 할 것

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게

할 것입니다. 선교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있어서 가끔 한국의 지역이 다 생각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도시가 어디에 있냐고’ 그러다 보면 기억이 납니다.

‘아 거기도 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갔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요.

나는 세계 청소부 아저씨입니다. 내가 남미로 여기 저기 세계를 돌아다녔을 때 내가

방문한 나라는 내가 가서 청소를 해서 다 깨끗해졌습니다. 미국도 2002년에 가서 처

음으로 청소를 했는데 처음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깨끗해졌습니다. 그냥 보고는 못

지나칩니다. 싱가폴 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청소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

다. 일본 갔을 때도 공항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다녔던 나라들은 다 깨

끗해졌습니다-574. 청소 하는 건 끝도 한 도 없습니다.

캠퍼스는 내가 나가기 전에 한 명씩은 해야 합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나는 하루에

교회 하나씩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하로 일 했을 때, 아주 실패 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청중집회 한번하면 거의 다 전도 합니다. 투망에 잡아넣는 것입니

다. 그물만 내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옛날 베드로도 하루 3천 명씩 했는데 여러분들

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 시대 때 캠퍼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선생은 바로 가도 자기는 거꾸로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게 인생 산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 입니다.

그래서 성당을 지어도 멋있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

방학 때 한 번 멋지게 해보십시요.

프랑스 옆의 나라 스페인은 한 개의 캠퍼스에 학생 수가 30만 명이 있는 곳도 있습

니다. 한 대학교에 30만 명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 하나 전도해서 전도하는 사명주

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끼리 할 것입니다. 한 명만 해놓고 오면 저희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프랑스, 일본, 서독 애들도 많이 옵니다. 해외 캠퍼스회

원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우리 행사를 보러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옛날에 포항지역 회원들이 내가 전국순회 할 때 한번만 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간다고 뿌리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선생님을 볼 수 있냐’고 소

리치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나는 몰랐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못갈 줄 몰랐습니다. 포

항회원들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요. 그때 내가 못가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 순

회 할 때 다른 지역은 다 순회했었고, 86군데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포항만 못 갔습

니다. 나를 막 끌고 가는데 내가 안 갔습니다. ‘끝도 없다. 나 거기 가면 끝없어.’ 했

더니 그러면 나중에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곧 만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

렀습니다. 그 당시 애들이 지금은 커서 목사도 되고 했습니다.

캠퍼스 지도자들은 성균관 대 고대 그리고 한성대 신경 좀 써주십시요. 내가 옛날에

서울 와서 섭리 시작할 때 한성 대 근방에 있었습니다.

차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하십시요. 한국에 와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 에는 계속 해외 각 나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지쳤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30년

동안 2만 번 이상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혓바닥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꼈을 정

도였습니다.

한창 섭리를 뛸 때 그렇게 지쳐서 일을 했었습니다. 과로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몇

번 죽었었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없었고 사람이 있었어도 내 상태를 잘 몰라 봤습니

다. 외국 애들이 볼 때는 ‘피곤하니까 자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

이 좋아졌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아픕니까? 회원들도 40-50대 되는 부모들

도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십시요.


